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빨간 통을 두 번 만난 날

 학교 보건 수업 시간이었다.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. “다 

먹고 남은 약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?” 친구들은 모두 자신 있게 대답

했다. “약국이요!”나도 당연히 약국이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선생님께서

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. “우체국에서도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단다.”

순간 귀를 의심했다. ‘우체국에서 왜 약을 모으지?’우체국은 편지와 택

배를 보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는 정말 낯선 이야기였다. 학교가 

끝난 뒤에도‘정말 우체국에 있을까?’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. 그래서 

엄마와 함께 직접 우체국에 가 보기로 했다. 

 우체국 앞에는 늘 보던 큰 빨간 우체통이 서 있었다. 그런데 문을 열고 

들어가는 순간 또 하나의 빨간 통이 눈에 들어왔다. 내 허리 정도 높이의 

작은 빨간 통이었다. 처음에는 작은 우체통인 줄 알았다. 하지만 가까이 

다가가 보니 ‘폐의약품 회수함’이라고 적혀 있었다. “아! 선생님이 말

씀하신 게 바로 이거였구나!”정말 우체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는 사

실이 신기했다. 수거함 윗부분에는 QR코드도 붙어 있었다. 호기심에 휴대

전화로 찍어 보니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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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내용이 나왔다. 그제야 약은 잘 먹는 것만큼이나 잘 버리는 일도 중요

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우체국 직원분께 여쭤

보았다. 직원분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거함을 이용하며, 모

인 폐의약품은 정기적으로 수거해 간다고 말씀해 주셨다. 또 수거함이 빨

리 가득 차면 더 일찍 가져가기도 한다고 알려 주셨다. 그 말씀을 듣고 많

은 사람들이 이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나는 다시 

작은 빨간 통을 바라보았다. 예전에는 우체국이 편지와 택배만 보내는 곳

이라고 생각한 나는 이번 일을 통해 우체국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다

른 역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우체국을 

바라보았다. 밖에는 늘 보던 큰 빨간 우체통이 있었고, 안에는 처음 알게 

된 작은 빨간 통이 있었다. 

 그날 나는 빨간 통을 두 번 만났다.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과 소식을 전하

는 큰 우체통이었고, 다른 하나는 우리 동네와 환경을 지키는 작은 빨간 

통이었다. 앞으로 우체국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두 개의 빨간 통을 함께 

떠올릴 것 같다.


